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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paper presents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s of well-dying program interventions for older adults. 

          

          
            Methods: 
            In October 2023, we conducted a search across RISS, KISS, Pubmed, CHINAL, and EMBASE. The review encompassed five studies, and the quality of scientific evidence was assessed using the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azed Studies 2 (ROBANS2) tool. 

          

          
            Results: 
            All five studies were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nterventions included the well-dying program (n=3), the well-dying tea-culture program (n=1), and the well-dying art therapy program (n=1), targeting older adult participants. The intervention methods varied based on participant characteristics, incorporating lectures, program activities, and videos. The content addressed personal exploration, emotions, death and final stages,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and funeral preparations. At the same time, the key outcome variables encompassed death anxiety, death awareness, life's meaning,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self-integration, and readiness for death.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well-dying programs for older adults by carefully consider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well-dying programs within specific subgroups of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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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18.4%로, 2025년에는 20.6%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cs Korea, 2023).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죽음을 고통이라고 느끼거나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고 언급하기 꺼려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정책적 노후 준비로는 건강 유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슈카쓰(終活), 엔딩노트 등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Yang, 2018). 국내에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통합적인 웰다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Rhee, 2023).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노년기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으로 성공적인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면 자아통합감이 높아지고 노년기의 삶에 적응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Jung, 2012). 2016년 1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웰다잉은 국가적인 정책 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Song et al., 2018). 이 후 국내 주요 관심사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잘 살고 싶은 것’과 ‘잘 죽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Lee et al., 2019). 또한 노인들은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건강에 투자하는 자원을 더 다양하게 지니고 있다. 이처럼 노년 시기를 더 평안하게 살고 질병 없이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고 있어 편안한 죽음,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해 웰다잉 프로그램을 도입한 성공적인 죽음이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Jung,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웰다잉 프로그램은 노인이 노년기를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12; Kim & Lee, 2021). 죽음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죽음 인식과 죽음 준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2015; Kim, 2019). 또한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성공적 노화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Byun et al., 2017), 최근 국내 연구에서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웰다잉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웰다잉 프로그램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재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위한 중재 연구에 대해 연구의 특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연구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반복 연구들을 피하고, 더욱 정제되고 확대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간호 실무자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중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웰다잉 프로그램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웰다잉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노인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 한다.


          	∙ 노인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 논문의 중재 내용을 분석한다.


          	∙ 노인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 논문의 중재 효과를 분석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노인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Systematic review Manual에 따라 PRISMA 가이드 라인(Moher et al., 2009)에 근거하여 보고하였다.

      

      
        2.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기 위하여 핵심질문을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프로그램은 어떤 특성과 효과가 있는가?’로 구성하였다. 선정기준은 PICO-SD(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에 따라, 1) 65세 이상 노인 대상연구(p), 2) 웰다잉(Well-dying)프로그램 중재를 포함할 것(I), 3) 대조군이 없거나, 무중재군이거나, 기존중재를 제공한 군(C), 4) 종류와 관계없이 결과 변수가 있을 것(O), 5) 순수 또는 유사실험설계연구, 전후연구 디자인이다. 제외 기준은 1) 학위논문, 포스터, 2) 단행본, 보고서, 초록만 제시한 연구, 3) 질적연구나 도구개발 연구 4) 체계적문헌고찰, 메타분석이다.

      

      
        3. 문헌 검색 및 선정과정
        문헌 검색 및 선정을 위해 2023년 10월에,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RISS, KISS, Pubmed, CHINAL, EMBASE)를 통해 문헌선별 및 검색과정에 참여하였다. PICO-SD에 따라 주요 용어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데이터베이스에서는 ’노인’, ‘웰다잉’, ‘좋은 죽음’, ‘프로그램’, ‘교육’, ‘효과’의 검색어를 사용하였고, 국외데이터베이스에서는 ‘Elderly’, ‘Seniors Citizens’, ‘Older Adults’, ‘Dying well’, ‘well dying’, ‘Good death’, ’Program’, ‘Education’, ‘Effect’의 용어들을 병합하여 검색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에 사용된 주요 개념어는 절단검색어(truncation) 및 불리언 구문(Boolean Phrase)으로 구성되었다. 절단 검색어로는 ‘Program*’, ‘Education*’, ’Effect*’가 사용되었으며, 불리언 구문 검색어로는 ‘AND’와 ‘OR’를 사용하여 ’노인’ AND (‘웰다잉’ OR ‘좋은 죽음’) AND (‘프로그램’ OR ‘교육’ OR ‘효과’), (‘Ederly[MeSH]’ OR ‘Seniors Citizens’ OR ‘Older Adults’) AND (‘Dying well’ OR ‘well dying’ OR ‘Good death [MeSH]’) AND (‘Program* [MeSH]’ OR ‘Education* [MeSH]’ OR ‘Effect* [MeSH]’)와 같이 검색하였다.

        검색된 문헌들은 중복을 제거하여 1차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복된 16건의 문헌이 제거되었다. 2차 스크리닝에서는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595건의 문헌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헌의 경우는 회색 문헌이 73건, 참여자 혹은 주제가 맞지 않는 문헌 1,522건이었다. 3차 스크리닝에서는 전문 검토를 위해 13건의 모든 전문이 확보되었으며, 4차 스크리닝에서 논문 전문을 검토하여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8건의 논문이 제외되었으며, 제외 이유는 방법론 부재 4건, 참여자 부재 3건, 웰다잉 프로그램 중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건이었다. 최종적으로 5건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다만, 학술 대회 발표 초록, 학위논문과 같은 회색문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들 문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4. 문헌의 질 평가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질 평가를 위해 비무작위 대조군의 연구로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 randomized Studies(RoBANS) 2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Seo et al., 2023). 이 도구의 평가 내용은 총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룹의 비교, 그룹 선택, 교란변수, 중재(노출) 측정, 결과 평가 눈가림, 결과 평가, 불완전한 결과 자료, 선택적 결과 보고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비뚤림 위험은 ‘낮음(low risk)’, ‘높음(high risk)’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뚤림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불확실(unclear)’로 평가한다.

      

      
        5. 자료 추출 및 분석
        최종 선정된 5편의 문헌자료에 대해 연구정보(저자명, 출판연도, 출판 나라), 연구 설계, 연구 대상(대상자, 대상자 수, 대상자의 연령), 중재자, 중재 특성(프로그램 명, 중재 수준, 중재 방법, 교육시간 및 횟수, 교육기간, 대조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결과 지표의 종류와 결과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문헌자료에 대한 연구의 이질성과 중재 방법의 복합성으로 효과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워 메타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Author
(yr)
              	Study design
              	Population
              	Sample size (N)
              	Intervention
              	Measurement tools
(Dependent variables)
            

            
              	Exp
              	Cont
              	Setting
              	Exp
              	Cont
              	Duration
            

          
          
            	Kim et al. (2021)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lder adults
(65 over)
            	8
            	8
            	Tow hall
            	1-3: Formation of Intimacy and Self-Exploration
4-7: Expression of Emotions and Psychological Recovery
8-10: Restor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Ego Integration
            	No intervention
            	10 Session (60min/1day)
5weeks
            	Quality of life
- WHOQO.L-BREF
          

          
            	
              
                Kim (2019)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lder adults
(70 over)
            	20
            	N/A
            	Senior welfare center
            	1: Program Introduction
2-3: Tea Culture, Self-Discovery, and Physical Aspects
4-6: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with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7: Spiritual Aspect through Writing a Last Will and Testament
8: Returning with Gratitude to Where Wellness Originated
            	N/A
            	8 Session (90min/1day)
8weeks
            	- Death anxiety Scale, DAS
- View of Life and Death Scale
          

          
            	
              
                Byun et al. (2017)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lder adults
(65 over)
            	17
            	17
            	Senior welfare center
            	1: End-of-Life Preparation Education
2: Who Am I?
3: Life Graph, Advance Directive Writing, Issues in End-of-Lif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Terminally Ill Patients
4: My Love, My Family
5: Understanding My Human Relationships
6: Inheritance and Last Will, Funeral Arrangements
7: Exploration of Life's Meaning and Objectives
8: Values and Life Goals
            	No intervention
            	8 Session (40min/1day)
8weeks
            	-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 Self efficacy
- Successful aging
          

          
            	
              
                Lee et al. (2019)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Exp.: Older adults
(65 over) Cont.: Student Older adults
(70 over)
            	14
            	9
            	N/A
            	1: Orientation
2: Need and Purpose of End-of-Life Preparation Education
3: Understanding Death
4: Emotional Preparation
5: Legal Preparation
6: Confident Aging and Healthy Longevity
7: Experience of a Memorial Service
8: Movie Screening
9: Healing from Grief and Loss
10: Music Therapy
11: Funeral Preparation
12: Contents of Physical Preparation
            	Well-dying progrm
            	12 Session
(360min/1day)
2weeks
            	- Fear of Death and Dying Scale
- Good death scale
- Readiness for death
          

          
            	
              
                Jung (2012)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Older adults
(70 over)
            	15
            	15
            	Healthy town
            	1: Formation of Intimacy (Promotion of Needs)
2-7: Experience Sharing Sessions (ProgramParticipation)
8: Sharing Feelings
            	N/A
            	8 Session
8weeks
            	- Death anxiety Scale, DAS
- Satisfaction of Life
- Self-Integration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Ⅲ. 연구 결과
      
        1. 문헌 선정 결과 및 연구의 특성
        본 연구의 국내외 문헌 선정 결과로 검색된 문헌은 총 1,624편이었다. 국내 문헌 중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포함하기 위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중복 16편을 제외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13편의 논문이 선택되었고, 전문 검토를 통하여 최종 논문 5편을 선정하였다(Figure 1).

        
          
          

          Figure 1.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research
          
          

          

        

        분석대상논문 5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대상논문 5편은 모두 국내 논문이며, 출판년도는 2021년 1편(Kim & Lee, 2021), 2019년 2편(Kim, 2019; Lee et al., 2019), 2017년 1편(Byun et al., 2017), 2012년 1편(Jung, 2012)이 출판되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4편(Kim & Lee., 2021;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 Jung, 2012),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1편(Kim, 2019)으로 나타났다. 출판유형은 5편 모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중재의 총 중재기간은 1주부터 8주로 확인되었으며, 2주 1편(Lee et al., 2019), 5주 1편(Kim & Lee., 2021), 8주 3편(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이었다. 중재의 시간은 40분 1편(Byun et al., 2017), 60분이 1편(Kim & Lee., 2021), 90분이 1편(Kim, 2019), 360분이 1편(Lee et al., 2019)이었다. 총 중재 빈도는 8회가 3편(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10회가 1편(Kim & Lee, 2021), 12회가 1편(Lee et al., 2019)이었다. 결과변수로는 삶의 질 1편(Kim & Lee, 2021), 죽음 불안 3편(Kim, 2019; Lee et al., 2019; Jung, 2012), 죽음 인식 2편(Kim, 2019; Lee et al., 2019), 삶의 의미 1편(Byun et al., 2017), 자기효능감 1편(Byun, et al., 2017), 성공적 노화 1편(Byun et al., 2017), 죽음 준비도 1편(Lee et al., 2019), 생활만족도 1편(Jung, 2012), 자아통합감 1편(Jung, 2012)이었다. 5편 모두 사전 사후에 결과 변수를 측정하였다.

      

      
        2. 논문의 질 평가 결과
        분석대상논문 5편의 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평가항목 중 부적절한 비교군의 선정으로 인한 선택 비뚤림인 그룹의 비교 항목에서는 1편(Lee et al., 2019)의 논문을 제외한 4편에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부적절한 대상군 선정으로 인한 선택 비뚤림을 평가하는 대상군 선정 항목에서는, 5편의 논문이 중재에 대한 노출 전후의 인구 집단이 종일하여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 Jung, 2012). 교란변수는 비뚤림 위험이 ‘높음’으로 평가된 연구 2편은 교란인자를 제어하는 방법인 대상자의 무작위화, 집단의 제한이 적절하게 보정되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Kim & Lee, 2021; Lee et al., 2019). 부적절한 중재 측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행 비뚤림인 중재 측정항목에서는 5편 모두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고(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2), 부적절한 결과 평가 눈가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확인 비뚤림인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 항목에서는 5편 모두 눈가림 여부가 결과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 Jung, 2012). 부적절한 결과 평가 방법으로 인한 비뚤림을 평가하는 항목인 결과 평가에서는 5편 모두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 Jung, 2012). 불완전한 자료 항목에서는 1편의 논문에서 군 당 데이터 수의 편차가 있어 ‘위험’으로 표기하였으며(Lee et al., 2019), 남은 4편의 논문에서도 대상자의 기저 상태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마지막으로 선택적 결과 보고 항목에서는, 5편의 논문 모두 연구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주요 결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 Jung, 2012).

        
          Table 2.  
				
          

          
            Risk of Bias of Non-randomized Studies 
          
          

        

        
          
            
              	Author
(yr)
              	Comparability of the target group
              	Target group selection
              	Confounders
              	Measurement of intervention/exposure
              	Blinding for assessors
              	Outcome assessment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outcome reporting
            

          
          
            	Kim et al. (2021)
            	Low
            	Low
            	High
            	Low
            	Low
            	Low
            	Low
            	Low
          

          
            	
              
                Kim (2019)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Byun et al. (2017)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ee et al. (2019)
              
            
            	High
            	Low
            	High
            	Low
            	Low
            	Low
            	High
            	Low
          

          
            	
              
                Jung (2012)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risk of bias, High: High risk of bias
          

        

        

      

      
        3. 웰다잉프로그램 중재의 특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프로그램 중재분석으로는 중재수준, 중재방법, 중재빈도, 중재시간, 중재기간, 중재자, 대조군 교육, 중재전달방법, 중재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웰다잉 프로그램의 중재수준은 그룹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웰다잉 집단 미술 프로그램 1편(Kim & Lee, 2021), 웰다잉 차문화 프로그램 1편(Kim, 2019), 웰다잉 프로그램 3편(Lee et al., 2019; Jung, 2012; Byun et al., 2017)을 이용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3.  
				
          

          
            Intervention Strategies of The Studies Included in The Review 
          
          

        

        
          
            
              	Author
(yr)
              	Intervention
              	Control group Intervention
              	Intervention delivery method
            

            
              	Method
              	Contents
              	Session
(n)
              	Time
(min)
              	Duration
              	Educator
              	Lecture
              	Exercise
              	Watching video
            

          
          
            	Kim et al. (2021)
            	G
            	Well-dying Group Art Therapy Program
            	10
            	60
            	5w
            	Researcher
            	No intervention
            	
            	Y
            	
          

          
            	
              
                Kim(2019)
              
            
            	G
            	Well-dying Tea Culture Program
            	8
            	90
            	8w
            	Social worker
            	N/A
            	Y
            	Y
            	
          

          
            	
              
                Byun et al.(2017)
              
            
            	G
            	Well-dying Program
            	8
            	40
            	8w
            	Researcher
            	No intervention
            	Y
            	Y
            	Y
          

          
            	
              
                Lee et al. (2019)
              
            
            	G
            	Well-dying Program
            	12
            	360
            	2w
            	A nurse specializing in the elderly, a person who works in a hospice ward
            	Provide the same as the experimental group
            	Y
            	Y
            	
          

          
            	
              
                Jung (2012)
              
            
            	G
            	Well-dying Program
            	8
            	-
            	8w
            	Researcher
            	No intervention
            	
            	Y
            	Y
          

        

        
          
            M: Method, G: Group, w: Weeks, NA: Not mentioned, Y: Included intervention delivery method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교육 중재빈도는 8회가 3편(60%)로 가장 많았고(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10회 1편(Kim & Lee, 2021), 12회 1편(Lee et al., 2019)이었다. 중재 시간은 언급되지 않은 연구 1편(Jung, 2012)과 40분 1편(Byun et al., 2017), 60분 1편(Kim & Lee, 2021), 90분 1편(Kim, 2019), 360분 1편(Lee et al., 2019)이었다. 중재기간은 8주가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5주 1편(Kim & Lee, 2021), 2주 1편(Lee et al., 2019)이었다.

        교육 중재자로는 연구자 본인의 경우가 3편으로 가장 많았고(Kim & Lee, 2021; Byun et al., 2017; Jung 2012), 사회복지사 1편(Kim, 2019), 노인전문간호사 및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는 자 1편(Lee et al., 2019)에 의해 중재 되었다.

        대조군에게 중재한 교육은 노인과 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웰다잉 프로그램이 중재 되었고, 1편은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대조군이 해당되지 않았고(Kim, 2019), 3편은 중재가 진행되지 않았다(Kim & Lee, 2021; Byun et al., 2017; Jung, 2012).

        중재 전달방법은 강의, 프로그램 활동, 비디오 시청으로 분류되었다. 분석대상 연구 중 5편 모두 프로그램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편은 강의를 중복 제공하였으며(Kim, 2019;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 2편은 비디오 시청을 중복 제공하였다(Byun et al., 2017, Jung, 2012).

        선정된 문헌 5편을 대상으로 중재 내용 목적에 따라 개인적 탐구, 정서와 감정, 죽음과 마지막 단계, 삶과 죽음의 의미, 장례와 준비과정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5개의 범주는 Lee 등(2006)의 연구의 죽음 교육 모형을 토대로 인지, 정의, 행동 3가지 구분 안에서 중재 내용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자 2인이 5개의 범주명을 채택하였다. 인지적 측면으로는 개인의 상태 이해와 관련한 ‘개인적 탐구’, 죽음을 둘러싼 본인의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정서와 감정’을 포함하였다. 정의적 측면으로는 죽음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죽음과 마지막 단계’와 죽음에 대한 태도 부분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측면으로는 실제로 죽음에 대한 준비 과정과 체험으로 ‘장례와 준비과정’으로 분류하였다.

        노인에게 중재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개인적 탐구로 ‘자기소개 및 별칭 짓기’ 3편(Kim & Lee, 2021; Kim, 2019; Jung, 2012), ‘나의 좋아하는 것’ 1편(Kim & Lee, 2021), ‘돌아보는 나의 인생’ 4편(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내 삶의 흔적’ 2편(Lee et al., 2019; Jung, 2012)이었다. 정서와 감정으로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 1편(Kim & Lee, 2021), ‘보물 상자 속의 추억과 의미’ 2편(Kim & Lee, 2021; Byun et al., 2017), ‘아픔과 치유’ 2편(Kim, 2019; Lee et al., 2019), ‘사별과 애도’ 1편(Byun et al., 2017)이었다. 죽음과 마지막 단계로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단계’ 1편(Byun et al., 2017), ‘맞이하는 존엄한 죽음’ 3편(Kim & Lee, 2021;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이었다. 삶과 죽음의 의미로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2편(Kim & Lee, 2021; Byun et al., 2017), ‘삶의 의미 발견하기’ 4편(Kim & Lee,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평화로움 죽음을 위한 준비하기’ 1편(Jung, 2012)이었다. 장례와 준비과정으로는 ‘자신의 장례식 준비’ 3편(Kim, 2019; Byun et al., 2017; Jung, 2012), ‘장례 체험’ 1편(Lee et al., 2019), ‘법적 준비’ 2편(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이었다. 분석논문의 중재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Intervention Contents of The Studies Included in Review 
          
          

        

        
          
            
              	Intervention contents
              	Kim et al. (2021)
              	
                
                  Kim (2019)
                
              
              	
                
                  Byun et al. (2017)
                
              
              	
                
                  Lee et al. (2019)
                
              
              	
                
                  Jung (2012)
                
              
            

          
          
            	Personal exploration
            	Self-introduction and creating nicknames
(Self-discovery and identity formation)
            	Y
            	Y
            	
            	
            	Y
          

          
            	Things i Love
(Reflections on personal preferences and values)
            	Y
            	
            	
            	
            	
          

          
            	Looking back on my life
(Understanding life's journey and growth)
            	Y
            	Y
            	Y
            	
            	Y
          

          
            	Traces of my life
(Past experiences in one's life)
            	
            	
            	
            	Y
            	Y
          

          
            	Emotions and feelings
            	Journey to find the heart
(Emotional travel and inner exploration)
            	Y
            	
            	
            	
            	
          

          
            	Memories and meanings in the treasure box
(The value of emotions and memories)
            	Y
            	
            	Y
            	
            	
          

          
            	Pain and healing
(Emotional healing from loss and grief)
            	
            	Y
            	
            	Y
            	
          

          
            	Parting and mourning
(Conveying heartfelt messages and healing to loved ones)
            	
            	
            	Y
            	
            	
          

          
            	Death and the final stage
            	Understanding death and its stages
(Understanding and stages related to death)
            	
            	
            	Y
            	
            	
          

          
            	Embracing a dignified death
(Mental preparation in facing death)
            	Y
            	
            	Y
            	Y
            	
          

          
            	Meaning of life and death
            	Values and goals i pursue
(Exploration of values and goals in life and death)
            	Y
            	
            	Y
            	
            	
          

          
            	Discovering the meaning of life
(Contemplation on the meaning and values of life)
            	Y
            	Y
            	Y
            	
            	Y
          

          
            	Preparing for a peaceful death
(Considerations and preparation for a peaceful end)
            	
            	
            	
            	
            	Y
          

          
            	Funerals and the preparation process
            	Preparing for one's own funeral
(Physical and emotional preparation process)
            	
            	Y
            	Y
            	
            	Y
          

          
            	Funeral experience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 related to funerals)
            	
            	
            	
            	Y
            	
          

          
            	Legal preparation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from a Legal Perspective)
            	
            	
            	Y
            	Y
            	
          

        

        
          
            Y=Included contents
          

        

        

      

      
        4. 웰다잉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 시행 후 효과는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Erikson, 1963). 중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을 기초로 1)인지적 영역, 2)정서적 영역, 3)행동적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Table 5).

        
          Table 5.  
				
          

          
            Intervention Effects of The Studies Included in Review
          
          

        

        
          
            
              	Author
(years)
              	Cognitive areas
              	Emotional areas
              	Behavioral areas
            

            
              	Death anxiety
              	View of Life and Death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Self efficacy
              	Quality of life
              	Successful aging
              	Satisfaction of Life
              	Self-Integ ration
              	Readiness for death
            

          
          
            	Kim et al. (2021)
            	N/M
            	N/M
            	N/M
            	N/M
            	+
            	N/M
            	N/M
            	N/M
            	N/M
          

          
            	
              
                Kim (2019)
              
            
            	+
            	+
            	N/M
            	N/M
            	N/M
            	N/M
            	N/M
            	N/M
            	N/M
          

          
            	
              
                Byun et al. (2017)
              
            
            	N/M
            	N/M
            	+
            	+
            	N/M
            	+
            	N/M
            	N/M
            	N/M
          

          
            	
              
                Lee et al. (2019)
              
            
            	NS
            	NS
            	N/M
            	N/M
            	N/M
            	N/M
            	N/M
            	N/M
            	+
          

          
            	
              
                Jung (2012)
              
            
            	+
            	N/M
            	N/M
            	N/M
            	N/M
            	N/M
            	+
            	+
            	N/M
          

        

        
          
            +: Significant effect, NS: No significant, N/M: Not measured
          

        

        

        
          1) 인지적 영역
          인지적 영역은 죽음 불안, 죽음인식,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이 결과 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죽음 불안의 경우 3편의 연구가 측정을 하였으며(Kim, 2019; Lee et al., 2019; Jung, 2012), 죽음 불안을 측정한 도구는 상이하였다. Templer (1970)이 개발하고 Lim & Song (2012)이 수정한 죽음불안척도(DAS: Death Anxiety Scale)를 사용한 Kim (2019)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Lee 등(2019)의 연구에서는 Collett & Lester (1969)가 개발한 36문항의 FDDS(Fear of death abd Dying Scale)을 Ko 등(1999)이 수정 보완한 1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노인과 간호대학생의 비교연구로 죽음 불안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Jung (2012)의 연구에서는 Telmper (1970)이 개발하고 Jeon (2000)가 번안한 죽음불안척도(DAS: Death Anxiety Scale)를 바탕으로 Joo (2011)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죽음 인식의 경우, Lee 등(2019) 연구에서 Schwartz, Mazor, Rogers & Reed(2003)의 17문항의 좋은 죽음(good death)척도를 Kim(2014)이 2문항을 추가한 19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노인과 간호대학생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im (2019)의 연구에서는 Inoumiya(2002)가 개발한 사생관도구(View of life and death Scale)를 Jang(2017)가 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죽음 인식이 향상되었다.

          삶의 의미는 Byun, Hyeon, Park & Choi(2017)의 연구에서 Steger & Frazier(2005)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로 측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Byun, Hyeon, Park & Choi(2017)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 (1982)가 개발하고 Kim (1994)이 수정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2) 정서적 영역
          정서적 영역은 삶의 질, 성공적 노화, 생활만족도, 자아통합감이 결과 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삶의 질은 Kim와 Lee (2021)의 연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작된 WHOQO.L-100을 기초로 Min 등(2000)이 개발한 삶의 질 척도 검사(WHOQO.L-BREF)를 활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성공적 노화는 Byun 등(2017)의 연구에서 Kim (2008)이 개발한 척도로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Jung (2012)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Kozma & Stones (1980)의 연구를 바탕으로 Yoon (1985)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노인 생활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Jung (2012)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은 Miler (1992), Erikson (1963)의 연구에서 개발되어 Park(200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3) 행동적 영역
          행동적 영역은 죽음 준비도로 1편의 연구가 해당되었으며, Lee 등(2019)의 연구에서 죽음 준비도의 경우는 Yu (2004)이 개발한 죽음 준비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 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인지적 영역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적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행동적 영역 죽음 준비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연구결과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헌은 선정 기준에 따라서 총 5편의 국내 문헌이 선정되었다. 선택된 5개의 문헌의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2편,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 1편, 두 집단 사전사후 설계 1편으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문헌들의 질 평가에서 2편의 연구에서 교란인자를 제어하는 방법인 대상자의 무작위화, 집단의 제한이 적절하게 보정되지 않아 위험도가 높았으며(Lee et al, 2019; Kim & Lee, 2021), 불완전한 자료 항목에서 1편의 연구가 군당 데이터 수집 수의 편차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Lee et al., 2019).

      웰다잉 프로그램의 중재수준을 분석한 결과, 웰다잉 프로그램의 대상자의 연령은 60대 이상 3편(60%), 70대 이상 2편(40%)였으며 중재 빈도는 8회가 3편(60%)으로 가장 많았고, 중재시간은 40분~360분로 구성되었으며, 중재기간은 2주~8주로 확인되었다. 교육을 제공한 중재자는 대부분 연구자 본인인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및 호스피스 근무자, 노인 전문 간호사로 구성되었다. 중재전달방법으로 분석대상연구 5편 모두 프로그램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술치료, 차문화 프로그램,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웰다잉 프로그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함으로써 죽음불안과 절망감이 감소하고 자아통합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른 노년기의 발달과업 중 자아통합감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kson, 1963). 웰다잉 프로그램 중재 시 활동 프로그램을 혼합할 경우.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 므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 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중재내용은 목적에 따라 개인적 탐구, 정서와 감정, 죽음과 마지막 단계, 삶과 죽음의 의미, 장례와 준비과정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연구 모두 5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삶의 과거와 현재부터 죽음까지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대조군에게 중재한 교육방법으로 노인과 간호대학생을 비교한 연구는 동일한 중재를 제공하였으며,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3편의 연구에서는 대조군에게 중재를 제공하지 않아 추후 연구 시 중재 비교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웰다잉 프로그램 시행 후 효과는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은 심리적, 정서적 등 자아와 관련된 요소들이 균형있게 통합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구 5편 중 인지적 영역(죽음 불안, 죽음 인식,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의 변수를 포함한 3편의 연구에서 노인과 간호대학생을 비교한 Lee 등(Lee et al., 2019)의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효과가 나타났다. 인지적 영역은 개인의 정보처리, 인식, 심리적인 사고과정과 관련이 깊은 영역으로 개인이 죽음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g & Yoo, 2011).

      정서적 영역은 노화 과정에서의 정서적인 측면, 감정, 자아의 통합과 관련한 변수로 3편의 연구에서 삶의 질, 성공적 노화, 생활만족도, 자아통합감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웰다잉 프로그램은 자신의 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Rhee, 2023), 정서적 영역을 확대하여 노인의 감정적인 측면과 만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동적 영역(죽음 준비도)으로 1편의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는 실질적인 행동이나 준비하는 죽음을 통해 중재 내용에서 자신의 장례식 준비, 장례 체험, 법적 준비로 인해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 행동적 영역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죽음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인과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소통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Song et al., 2018). 행동적 영역을 강화함으로서 개인과 가족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웰다잉 프로그램 중재는 노인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정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보건의료 실무에서 웰다잉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자아를 통합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성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웰다잉 프로그램은 노인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과거와 현재, 죽음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는 노인들에게 죽음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중재하여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죽음준비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웰다잉 프로그램의 검색어로 제한하여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지 못한 점과 5편의 선정된 논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에 있으나, 국내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웰다잉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 문헌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웰다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는 선정된 논문 5편을 통해 웰다잉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회색문헌(학술 대회 발표 초록, 학위논문 등)을 검토하였으나, 이들 문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프로그램의 중재빈도는 8회, 10회, 12회로 구성되었으며, 중재시간은 40분부터 360분으로 다양하였다. 프로그램 교육 중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다. 중재전달방법은 강의, 프로그램 활동, 비디오 시청으로 분류되었으며, 중재 내용은 개인적 탐구, 정서와 감정, 죽음과 마지막 단계, 삶과 죽음의 의미, 장례와 준비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웰다잉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되새기고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아졌지만, 죽음 불안과 죽음 인식의 경우 중재 이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연구도 있었다.

      분석대상논문의 경우, 회색문헌을 제외함으로서 연구 결과의 포괄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색문헌의 포함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무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 부족하였으며 제한적인 연구 대상자를 다룬 특징이 있었다. 웰다잉 프로그램 효과를 더욱 일반화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무작위 대조시험연구를 통해 중재의 효과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 따른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웰다잉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적화할 것을 제안한다.


        	∙ 무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eial, RCT) 및 유사실험(Quasi experiment)연구를 통해 웰다잉 프로그램의 특정 효과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 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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